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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이완 개인전

313아트프로젝트서 내달 10일까지

단색화풍 연작 회화 영상작품 선보여

세계적 전람회 전시작품 프리뷰 기회

올해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일 작품 중 일부를 미리 만날 수 있는 전시가 열린다. 

최근 서울 성북동으로 이전한 313아트프로젝트는 첫 기획전으로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대

표작가로 선정된 이완(39)의 개인전 ‘무의미한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를 2월 15일부터 3월 10일까

지 개최한다. 313아트프로젝트는 지난 5년간 강남 도산대로에 터를 잡았으나, 높은 임대료 등에 자

리를 옮겼다. 성북동으로 오면서 올 한 해 다양한 표현방식과 주제를 가진 30~40대 작가를 소개하

는 ‘성북동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이완 작가외, 8명의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베니스비엔날레를 앞두고 ‘프리뷰’적 성격을 띈다. 전시에는 단색화풍의 회화시리즈

10여점과 영상 2점이 나왔다. 조각을 베이스로 지금까지 그가 주로 했던 설치, 사진, 영상작업과는

거리가 있다. “작업을 할 때 미술의 다양한 형식을 자유롭게 사용하는데, 이번엔 회화를 제 방식으

로 풀어본 것”이라는게 이완 작가의 설명이다. 

‘무의미한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라는 이름이 붙은 회화시리즈는 시급 8000원에 고용된 일용직 노

동자들이 가장 가는 붓으로 100호 캔버스를 ‘성실하게’ 3일간 칠하고, 그 위에 작가가 아무런 의미

없이 낙서하듯 붓질한 흔적을 담은 회화다. 과연 누구의 작품이냐를 논의한다는 것이 이 작품 앞에

선 ‘무의미’하다. “다들 정말 성실히, 어떤 궁금증도 없이 캔버스를 채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르바

이트로) 하는 일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캔버스를 칠하는 행위도 그들에게 무의

미한 것이고, 제가 그리는 선 또한 저한테 무의미합니다. 오로지 노동과 화폐를 교환한 흔적만 남았

죠”



영상작업인 ‘메이드인’시리즈는 한 끼의 아침식사를 스스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작가가 아시아

12개국을 방문해 식사에 필요한 쌀, 젓가락, 설탕 등의 재료를 제작하는 과정을 담았다. 중국과 대

만편이 선보인다. 중국편에서는 천 년된 수도원의 마루 바닥 나무를 깎아 나무 젓가락을 만들어, 천

년의 역사가 단 한 번의 식사로 소모될 나무 젓가락이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대만편에서는 작가가

사탕수수 농장에 한 달간 머무르며 설탕을 생산하는 모든 공정을 촬영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선 이번 개인전에 선보인 ‘무의미한 것에 대한 성실한 태도’ 중 일부와, ‘메이드

인’ 시리즈 외에 세상의 모든 것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프로퍼 타임’(proper timeㆍ고유시) 등

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7년전 황학동에서 단돈 5만원에 수집한 1930년대생 어느 한국 남성의 사

진 앨범을 활용한 ‘미스터K’도 주요 주제 중 하나다. 그는 “익명의 인물인 미스터K가 1세대, 코디 최

작가가 2세대, 막내인 제가 3세대가 되어 저마다 겪은 역사와 경험을 보여주는 전시예요. 미스터K

는 ‘우리도 미국처럼 될 수 있다’는 판타지를 가진 세대였고, 해외에서 유학한 코디 최는 스테이크

를 먹기 위해 소화제도 함께 먹어야 했을 만큼 서구 모더니즘을 온 몸으로 맞닥뜨리고 충돌하며 받

아들인 첫 세대였죠. 우리 세대는 그런 환상이나 충돌 없이 이퀄라이징하며 살아가는 세대”라며 “이

각자의 세대가 인식하는 사회상, 그사이에서 벌어지는 세대, 좌우, 지역 갈등을 종합적으로 보여주

는 전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번 개인전 준비가 마냥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됐던 건 아니다.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작가

선정에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에 작가는 물론 예술감독까지 곤욕을 치러야 했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죠. 코디 최 선생님이 고생을 많이하셨고, 이대형 감독님이 균형을 잘 잡아주셨

어요. 이제는 근거없는 의혹이라는 게 밝혀졌으니 마음 편하게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베니스비엔날레에서 선보일 작품 일부는 15일 새벽, 배를 탔다. 운송된 작품이 전시장에 자리를 잡

는 건 4월 초쯤이다. 이대형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예술감독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을 거칠

게 도식화 한다면, ‘공간’이라는 X축과 ‘시간’이라는 Y축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완은 동시대 아시아의

현실을 살펴보는 X축을, 코디최는 서구화가 진행되는 과정인 Y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2017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은 이 둘의 접점에 위치한다. 4월 중순쯤엔 한국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킬러

이미지’를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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